
화학물질 유출방지장치 159대 지원
미래부, 6월 56개 기관 선정 완료 … 대학․연구기관도 단계적 지원

미래창조과학부는 화학사고 및 물질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159대 지원할 방침이다.

미래부는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56곳에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

월2일 발표했다.

미래부는 선정된 기관별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 수량을 보급할 계획으로, 6월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

지원 사업을 공모해 64개 신청기관 중 연구실 안전관리 취약기관으로 분류된 13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56개

기관 선정을 완료했다.

밀폐형 환기시약장은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해 화학반응에 따른 사고나 독성물질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

는 장비다.

미래부는 현장 사용현황 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본적인 안전장

비를 갖추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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